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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
관한 협의를 마쳤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
알려드립니다.

        [연합뉴스 12.19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□ 연합뉴스 12.19일자 내년 車보험료 3.8% 안팎 인상 전망...

“제도개선 효과반영” 제하 기사에서

ㅇ “금융당국,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1.2% 인하 효과 반영 주문”

ㅇ “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
3.8%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..”....

ㅇ “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,

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, 이륜차 보험의 
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.”...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
결정되는 사항으로, 금융당국과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는
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
□ 또한 금융당국이 관계부처와 준비중인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
방안의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